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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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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

이번주 행동주간 선포 등 의제화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토론회에서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씨
가 발제자로 나서 전 세계 낙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로또 "적중률 82%" 올리는 新기술있다!?
철도테마株 '상한가 폭등' 제2의 셀트리

ad

 …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여성계는 토론회와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 헌법재판소가 올

해 안에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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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의제화에 나선 것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주

최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토론회. 낙태가 불법인 국가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해주거나 유산유도약을 보내주는 활동을 해 온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씨가 발제자로 나서서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곰퍼츠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자신이 예외적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전 세계 임신 여성 22%가 임신중

지를 택하고 있다”며 “현실과 제도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에서도 여성계와 의

료계, 정치권의 집중적인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이들 단체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온 낙태죄 폐지 논쟁의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영화 상영회와 대중강연회도 연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낙태죄 폐지는 물론 여성의 건강권, 재생

산권(임신ㆍ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7일에는 15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모낙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

는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최대 2,000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나영 모낙폐 정책교육팀장은 “정부나 국회가 낙태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 헌

재 결정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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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814회차 1등번호 유출..농협 女직원
▶ 이번주 "로또1등" 수십억예상.."당첨번호" 유출!?
▶ 로또 "적중률 82%" 올리는 新기술있다!?
▶ '제2의 셀트리온' 등장..투자하면 억대가능?
▶ 로또 당첨 조작 파문, 조사 착수 "최소 20회 ..

▶ "관절" 연골 완벽재생 '이것', 병원 안가도 돼..
▶ 개그맨 윤정수,파산 2년후, OO억 다시모아?헉
▶ 文 정부 "빛 갚지마!" 누구나 "1억원" 지원
▶ 죽어가는 관절, "이것"으로 연골 재생!!충격
▶ "로또" 814회차 1등번호 유출..농협 女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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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이슈

대장株 세대교체 임박.."이것"에 미리 걸어야..

잦은"어깨통증", 방치하다간 큰 병.."충격"!!

개그맨 윤정수,파산 2년후, OO억 다시모아?헉

北 "고속도로 테마주" 주목.. 최소XX%보장?

"관절" 연골 완벽재생 '이것', 병원 안가도 돼..

로또번호 조작, 당첨번호 유출! 경찰조사착수..

비트코인으로 "O억" 모은 20대女, 해킹에 결국..

“내가 웃겨?” 의사 얼굴 팔꿈치로 치고, 발로 찬 ‘술 취한 환자’

주식으로 반년만에 2억 인증한 사회초년생 비법은?

‘책떨이 이미지 버리려 독자 참여형 행사 늘렸죠‘

학대 사망 5살 소녀, 일기장에 ‘제발 용서해달라‘ 日공분

여름철 질염 예방 중요…질 세정 시 비누 피해야

‘봉투값 20원’ 요구에 살인 저지른 50대 가장의 분노

‘만취에 벌금 미납’ 50대 남성

"나만 몰랐어?" 무명 브랜드

김정은과 만남 불발됐지만…

‘비현실적’ 비판 받던 베를린

‘성희롱 논란’ 강대희 서울대

‘23년만에 사형 집행’ 아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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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51692344741

4 of 8 07/07/2018, 00:45



오늘의 인기정보 AD

"삶은커피콩"먹고
살안찌는체질로

"비만유발"하는
XX 완전 박멸!!

똥배, 기름덩어리
이렇게 빨리 빠져?!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

뱃살 "운동없이"
살이 쫙~빠져

장속 "비만세균"
바꿔야 살빠져..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51692344741

5 of 8 07/07/2018, 00:45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이야기

“난 술집여자보다 못한 사람” 고립ㆍ학대 시달렸던 장
자연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상습 성추행” 진술에도… 수사
깔아뭉갠 검ㆍ경

강진 실종 여고생, 전날 ‘위험 신호’ 보냈다 나체 사진 삭제 항의...페북 앞에서 상의 탈의한 여성들

콘도 객실 ‘난장판’ 만들고 도망간 한국인 커플 논란 “콘도 난장판 뒤 도망? 어이 없다… 주인, 보험금 노린
듯”

국방부, ‘계엄 검토’ 기무사 문건 위법성 본격 조사한다 한국 찾은 두테르테 ‘책 주겠다‘며 교민에 키스해 논란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51692344741

6 of 8 07/07/2018, 00:45



화면을 위로 당기면 추천 기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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